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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성심 대리구 

 

 

출 생 1932년 3월 19일 이태리, 발 둘띠모 성 니콜라우스 

서 원 1958년 9월 8일 이태리 로마 

사 망 2014년 8월 18일 로마 대리구 본원 

매 장 2014년 8월 20일 로마 깜포 산토 베라노 

 

 

베르타는 프란츠 슈빈바허와 베로니카 죄슈그의 일곱 자녀 중 막내였다. 언제나 아주 가깝게 지내던 

두 언니는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입회하였다. 투린에서 도제로 지내던 베르타는 노틀담 수녀회를 알게 

되면서 그들의 카리스마에 매료되어 그 여정에 함께 하기로 마음먹는다.  

산간 지역의 딸로서, 더욱이 알토 아디제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인 발 둘띠모 출신으로서 더욱 

그러했던 수녀는, 산새의 아름다움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고요한 개인적 공간과 섬세함을 충실하고 

열정적으로 지켰다. 수녀는 평생 동안 아름다움과 조화의 감각을 간직하고 키워갔다. 제의방 

담당으로서 우아함과 숨겨진 예술적 재능으로 성당을 꾸밀 줄도 알았다.  

조용한 수도 여정 내내 수녀는 로마, 카르피노네, 볼차노, 밀라노, 카디보나, 투린 등 관구/대리구의 

거의 모든 분원에서 소중한 봉사의 손길을 주었다.  

38년간 사도직에 임했던 투린에서는 거의 하나의 “기관”같은 존재가 되어, 그곳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을 알고 지냈으며 사람들도 모두들 뭔가가 필요할 때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학교 아이들도 과제물 때문에 안내실에 가게 되면 좋아하곤 했다. 마리아 프란체스카 수녀는 

사랑으로 아이들의 말을 경청해 주고 위로해 주었던 것이다. 교사들, 직원들, 학부모들, 졸업생들은 

수녀를 큰 존경심으로 바라보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할 때면 수녀에게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수녀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몹시 부지런했는데, 뭔가를 잊고 지나치는 바람에 어느 누구도 곤란하게 

만들지 않도록 매일 업데이트 되던 노트를 보면 수녀의 근면함이 잘 표현되어 있다. 또한 수녀원을 

자신의 것처럼 다루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돌보았다.  

지난 몇 년간 수녀의 사도직은 점점 힘에 부치는 것이 되었다. 비록 학교와 분원에는 그 어려움을 

감추려고 했지만 말이다. 학교 폐쇄와 수녀원의 매각 소식은 수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수가 없었다. 아이들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안내실에서 머물던 어느 날, 

뇌졸중을 일으켜 여러 주를 병원에서 보낸 다음 로마로 이전해 와야 했다. 사랑하는 분원에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로 투린을 떠난 일과 수녀의 병은 수녀에게 엄청난 허전함을 안겨 주었다.  

로마에서 병을 앓던 마지막 15개월 동안 프란체스카 수녀는 인내와 감사, 하느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일에 있어 빛나는 귀감이었다. 평화로운 미소는 수녀의 내적 탁월함과 기쁨에 찬 단순함을 엿본 동료 

수녀들과 수녀에게 연락을 취하는 모든 이들을 끌어당기고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고요한 증거로써 우리 수녀회에 존재했던 마리아 프란체스카 수녀의 위대한 선물에 대해 

주님께 감사 드린다. 

이제 수녀가 하느님의 집에 머물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좋으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수녀의 전구를 청한다.  

평안히 쉬소서. 


